
 초등고학년(4~6학년)

 택배 기다리는 강아지

 2040. 8. 22 오늘은 작년에 이사를 간 나의 단짝친구 지원이의 생일이다. 

그래서 선물을 보내려고 우체국 앱에 들어갔다. 지원이네 집 주소를 입력

하고 ‘소포 전송’버튼을 눌렀다. 30분 정도 지나자 창문 밖에서 그리고 

내 스마트 폰에서 “우체국 드봇(드론+로봇)이 도착했습니다. 창문을 열어

주세요.” 하며 경쾌한 음악소리가 들린다. 창문 밖에 드봇이 날아온 것이

다. 창문을 열자 드봇에서 팔이 나와 나에게 지원이 집 주소가 적힌 스티

커를 내밀었다. 나는 주소를 확인하고 준비한 선물 소포에 스티커를 붙여

서 다시 내밀었다. “잘 부탁해 드봇!” 드봇은 선물을 들고 다시 힘차게 

날아갔다. 그리고 나는 바로 우체국 앱에 들어가서 실시간 드봇영상을 확

인했다. 영상속에서 드봇은 우체국에 도착하여서 내 소포를 동그란 관으로 

집어 넣고 있었다. 동그란 관은 많은 소포들을 차례로 빨아들이고 있었다. 

소포들은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 잠시 멈추었다. 멈춘 이유는 AI가 소포 위

에 붙어있는 스티커를 인식하여 여러갈래로 나누어진 관들 중 어디로 보

내야 할지 분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언젠가 수업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

난다.

기입 금지



 또 이 관들은 각각의 지역에 따라 나누어져 있고 그렇게 작은 관을 타고 

그 지역 우체국에 도착하면 우체국 드봇들이 그것들을 가져가서 스티커에 

적힌 주소지로 배달을 한다. 이런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내 단짝 지원이에

게 선물이 배달이 되는 것이다. 정말 예전에 비하면 아주 편리하고 빠르게 

멀리 떨어진 친구한테 선물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. 

 드봇영상에 지원이가 보인다. 마침 지원이가 집에 있었나보다. “지원아! 

생일 축하해!”“우와!! 예서야 드봇에서 니 목소리가 들려!! 선물 너무 고

마워 곧 포항에 놀러갈게 그때 만나자!”

 고마운 우체국 드봇 덕분에 지원이 생일에 맞춰서 바로 선물을 보낼 수 

있었다. 한참 뿌듯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창문 밖에서 우체국 드봇 소리

가 들렸다. 와! 이모가 깜짝 선물을 보내셨다. 우리집 강아지 쪼코도 신이 

나서 꼬리를 마구 흔든다. 소포에 붙은 스티커는 강아지가 먹을 수 있게 

만들어져 있어서 환경 보호에도 좋다. 우체국 택배는 나도, 우리집 강아지

도, 지구도 좋아하니까 맨날맨날 받았으면 좋겠다!


